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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 살려준 박동기 

하트 리듬 희망 장려상 

조 O 경 

 

저희 아빠는 05년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그 뒤 잘 관리 하고 있었는데 후유증인

지 모르겠지만 심방세동이 생겼습니다. 또 심장을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 가족모두 

너무 속상하고 그동안 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는데 또다시 배신하는 아빠의 심장이 

너무 미웠습니다.  

 

로봇도 아니고 기계를 심장에 넣는다고 하니 또 큰일 나는건아닌가 기계가 안에서 망가

지면 어쩌나 기계를 넣고 잘 때 얼마나 불편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은 저뿐만이 

아니었습니다. 어쩌면 아빠보다 제가 우리가족이 더 걱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. 

 

불필요한 인터넷 검색으로 몇 날 몇 일 보내는 사이 아빠는 더 숨차하시고 어지러움을 

자주 호소하시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. 교수님과 면담을 통해 안심시

켜주시는 말들과 힘이 되게 해주시는 결과물들을 보여주시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를 

설득시켜주셨습니다. 아빠는 당연히 의사선생님 말을 들으시곤 그게 맞다고 불편함은 내

가 감수하겠노라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. 제 몸도 아닌데 너무 오바 했나 싶었지만 이

정도 걱정은 보호자로써 누구나 다 하겠지 내가 유난인건 아니겠지 자위하며 시술 하기

로 결정했습니다. 

 

심장이 우리를 배신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너랑 같이 가겠다 말이죠. 이제 박동기라는 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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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를 넣어줬으니 이제 우리아빠 좀 잘 도와줘 너만 믿는다.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

하면서 다시 한 번 아빠를 수술장에 밀어 넣었습니다. 그동안 아빠가 한 고생이 헛되지 

않도록 우리 모두 배신하지 말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우

리 가족을 위로하면서 기다린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. 걱정과 근심을 다 하기도 전에 

시술은 빨리 끝났고 아빠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셨습니다. 게다가 아빠가 갖고계신 심

방세동이 워낙 갑자기 생기고 없어지고 하면서 아빠는 증상이 없다고 하지만 뇌졸중의 

위험이 있어서 부정맥 약을 꾸준히 먹어줘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. 박동기만 넣으면 될 

줄 알았지만 약은 끝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혔습니다. 복용할 약이 많을수록 돈도 많이 

들고 간도 안좋아지는 것 같고 걱정인형인 저는 또다시 걱정을 반복하던 중 박동기에 부

정맥을 없애주는 기능이 있는데 한 번 해보자는 얘기를 듣고 내심 걱정 반 기대 반 결과

를 보았는데 이게 왠일 박동기가 부정맥을 멈춰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동기는 심장이 

안뛸 때 뛰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부정맥도 멈춰주고 그래서 부정맥 약도 줄였다고 이게 

왠일인가요 그때 그렇게 넣을지 말지 고민하고 아빠와 가족들을 걱정에 빠뜨렸던 시간이 

너무 미안할 정도로 고맙더라고요. 박동기가 잘 일해주어서 부정맥이 오래가지 않고 잘 

멈춰주고 지속시간도 짧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무형의 기계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

없었습니다. 친구가 되어주었구나 아빠의 심장과 친해졌구나 너무 고마워 박동기야! 그 

기능을 가진 장비를 선택해서 넣어주신 교수님도 고맙고 장비회사도 고맙고 세상이 다 

고맙더라고요. 벌써 5년이 지나지만 아직도 잘 도와주는 박동기 덕에 약값도 줄이고 약

도 줄어들고 우리가족의 걱정도 줄었답니다. 아직 박동기를 모르는 부정맥 환우분들 겁

내지마시고 심장에 친구를 만들어주는건 어떠신가요 ! 

 


